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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서 초강세를 보이는 한국 자매 군단이 미

국 하와이에서 시즌 여섯 번째 우승컵 사

냥에나선다

무대는 오는 13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 섬 코올리나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LPGA투어 롯

데챔피언십이다

LPGA투어가 올해 치른 7개 대회에서

5개의우승트로피를쓸어담은 코리언시

스터스 주력이대부분나선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

션에서 2년만에우승물꼬를튼유소연은

내친김에 2개대회연속우승에도전한다

유소연은 미국 진출 6년 만에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등 1인자 자리에 오를 기회

를 잡았다 유소연이 롯데챔피언십마저

제패한다면 당분간 상금랭킹 1위를 지킬

든든한발판이생긴다

박인비와 양희영 이미림도 시즌 2승을

노린다 올해 승전고를 울린 한국 선수 5

명 가운데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장하나

를뺀 4명이롯데챔피언십에서두번째우

승을겨냥하는것이다

이미 우승을 신고한 이들 말고도 한국

자매군단은우승후보가즐비하다

최근 상위권 진입이 잦아진 허미정과 5

차례 대회에서 톱10 세 번을 기록한 전인

지그리고신인왕을항해차근차근발걸음

을 내디디고 있는 박성현은 시즌 첫 우승

을 기대하며 하와이 땅을 밟았다 전인지

는작년에 1타가모자라준우승에머문바

있다

롯데골프단간판선수로 LPGA 투어에

서 뛰고 있는 김효주도 메인 스폰서 주최

대회라는점에서각오가남다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는 김해림과 장수

연 박성원 등 3명도 한국 자매 군단에 힘

을보탰다

장수연은작년롯데마트여자오픈우승

자자격으로출전권을받았고박성원은롯

데칸타타여자오픈을제패해이대회에초

청을 받았다 롯데 골프단 맏언니인 김해

림은롯데측배려로출전하게됐다

작년우승자인호주교포이민지와2014

년 챔피언인미국교포미셸위는한명도

이루지못한이대회두번우승에도전장

을 냈다 이민지는 지난해 최종 라운드에

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미셸 위는

대회가 열리는 코올리나 골프장은 어릴

때부터드나들던안마당같은곳이다

세계랭킹 1위가 불안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아직 이번 시즌 들어 우승이

없는 에리야 쭈타누깐(태국)도 출사표를

던졌다

출전선수 144명명단에는린시위펑시

민얀징등중국선수 3명이포함됐다 사

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에 나

선 중국 당국이 중국 선수들에게 롯데챔

피언십출전을말렸다는보도는사실이아

닌것으로밝혀진셈이다

이대회는현지시각으로목요일이아닌

수요일에 시작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최종라운드역시일요일이아니라토요일

에 열린다 국내에서 최종라운드 경기를

일요일낮에 TV생중계로볼수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서 첫 우승을 일궈낸 이정은(21토니모

리사진)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60위로

도약했다

9일 제주도에서 끝난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정

은은지난주 91위에서 31계단이오른60

위로순위가크게올랐다

지난시즌KLPGA 투어신인상수상

자이정은은데뷔연도에우승을차지하

지 못했다가 올해 이 대회에서 첫 우승

의 기쁨을 누렸다 이정은은 작년에 29

개 대회를치르는 동안 한 번도하지 못

했던우승을올해두번째대회만에 이

뤄내며우승에맺힌한을풀어냈다

우승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은 이정

은은 상금랭킹 2위

(1억4759만원)으로

올라서며 이번 시즌

상금왕 경쟁에도 뛰

어들채비를갖췄다

이정은의 후원사인

화장품 업체 토니모

리는우승선물로벤츠승용차를내놓기

도 했다 또 이정은은 이 우승으로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롯데챔

피언십출전권도손에넣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유소연(27메디

힐)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의 1위부터 3

위까지는변화가없었다 전인지(23)가 4

위로 올라서며 렉시 톰프슨(미국)이 5위

로 자리를 바꿨다 10위 내 한국 선수로

는 유소연 전인지외에 7위 박인비 8위

장하나 9위양희영이포진했다연합뉴스

순천출신이정은골프세계랭킹 60위유소연의 선전포고

1인자 자리는 내 것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의 메이저

대회 73전 74기의 드라마가 TV 시청

자때문에무산될뻔했다는사실이뒤늦

게알려졌다

미국의 골프전문매체골프닷컴은 11

일마스터스주최측이가르시아의규정

위반문제를검토한끝에문제가없다는

결론을내렸다고보도했다

가르시아의규정위반논란은대회마

지막날인4라운드의 TV중계화면때문

에확산됐다

13번홀(파5)에서 가르시아가 친 티샷

은왼쪽으로꺾어지면서나무덤불사이

로 들어갔다 가르시아는 1벌타를 받고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공을 드롭

했다 공이떨어진 곳은 침엽수 잎이 쌓

여있는덤불이었다

가르시아는 결국 파로 홀아웃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가르시아가공을치기

전에덤불주변을정리하는과정에서공

이살짝흔들리는것처럼보였다는것이

다 일부 시청자는 인터넷에서 공이 분

명히 흔들렸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시아

가벌타를또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당시 가르시아는 저스틴 로즈(잉글랜

드)와치열한접전끝에 4라운드를공동

선두로끝냈고결국연장전에서그린재

킷의 주인공이 됐다 만약 13번홀에서

벌타를받는다면로즈가우승자가돼야

하는상황이었다

그러나 마스터스는 공이 흔들리지 않

았다는판정을내리면서논란확산을초

기에 차단했고 가르시아는 길고 긴 메

이저무승징크스를깼다 연합뉴스

마스터스시청자딴죽 공 흔들렸으니벌타

가르시아 메이저무승징크스이어갈뻔

유소연

KLPGA 롯데오픈첫우승

내일 LPGA 롯데챔피언십

박인비전인지양희영출전


